
봄철에는 한반도의 남쪽에 고기압, 북쪽에 저기압이 머물게 되는데, 이 가운데 

지점에서 강한 편서풍이 생성됩니다. 이 편서풍이 역전층과 백두대간 사이의 좁

은 통로를 지나면서 고온건조해지고, 바람이 강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이를 

양양과 간성사이의 바람이라고 해서 양간지풍이라고 부릅니다. 혹은 양양과 강릉 사이

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의 양강지풍으로도 불립니다.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산불

이 발생하면 화염이 옆으로 누우면서 열기를 쉽게 전달해서 불길이 빨리 확산됩니다. 불

티가 바람을 타고 계곡이나 강을 건너 뛰어 2km 떨어진 곳에서도 불이 옮겨 붙어 확산이 

빠릅니다. 

 또한, 강원영동지역에는 소나무림이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. 소나무는 봄철 건조한 

시기에 잎이 달려있고 그 안에 정유성분이 있어 불에 강하게 탈 수 있습니다. 

강원영동 지역에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
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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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산림청 산불통계

<산불 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(10년 평균, 2024년)>  

구분
산불 건수(건) 피해면적(ha)

2024년 10년 평균 2024년 10년 평균

서울 2 9.5 0.3 1.7

경기(인천) 95 148.2 32.2 58.9

강원 30 74.1 19.2 1,101.0

충북 14 24.9 2.8 33.5

충남(대전, 세종) 39 50.0 8.1 285.5

전북 14 26.7 9.2 10.3

전남(광주) 18 40.8 12.2 109.7

경북(대구) 41 96.3 27.2 2121.5

경남(울산, 부산) 26 74.6 12.3 277.8

제주 0 0.3 0 0.2

합계 239 545.5 123.3 4,001.9

3. 대형산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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